
<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

석유화학 경기 불황의 원인은?
한국 화학산업이 연초의 예상을 뒤업고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9 4 ~ 9 5년의 호황세가 9 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 / 4분기 이후 하락

세로 반전, 최근 들어서는 9 2 ~ 9 3년의 극심한 불황기에 버금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폴리

올레핀을 비롯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현상태에서 보면 9 7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기업마다 상황을 역전시

키기 위한 묘안책 찾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화학산업 경기 악화는 분명 예외적인 현상으로, 석유화학을 비롯한 세계 화학산업 경기가 하락

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화학경기도 호조로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불황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3/4분기 실적이나, 1~9월 9개월간의 경영실적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미국 화학기업 중 Union Carbide는 9 6년 1 ~ 9월 9개월간의 매출이 4 5억9 8 0 0만달러로 9 5년동기대비

2%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7억4 6 0 0만달러로 42% 감소했다. Dow Chemical도 3 / 4분기 매출이 5 0억달러

로 9 5년동기 4 9억달러 대비 2% 증가했고 순수입은 7억4 6 0 0만달러로 216% 감소했다. Arco Chemical은

3 / 4분기 매출이 9억9 9 0 0만달러, 순수입이 9 7 0 0만달러에 달했고 1 ~ 9월 합계는 매출 2 9억7 6 0 0만달러

(10% 감소), 세전이익 4억3 0 0만달러(31% 감소)로 부진했다.

반면, Rohm & Haas는 3 / 4분기 매출이 9억6 9 0 0만달러에 달해 9 5년동기 9억4 2 0 0만달러 대비 3% 증가

했고, 순수입은 8 5 0 0만달러로 49% 증가하는 대호조를 보였다. Rohm & Haas는 1 ~ 9월 실적도 매출액

이 3 0억1 7 0 0만달러에 달해 9 5년동기대비 2% 증가했고, 세전이익은 4억2 5 0 0만달러로 9 5년동기 3억4 0 0 0

만달러 대비 25% 증가했다.

미국 화학기업들의 1 ~ 9월 경영실적을 보면, Chevron을 비롯 Eastman, Rexene, Arco, Occidental 등

석유화학 중심기업들은 매출이 4~14% 감소했고 세전이익도 25~65%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

타냈으나, Rohm & Haas를 비롯해 FMC, Arcadian, Ethyl 등 스페셜티의 비중이 높은 화학기업들은

매출 및 세전이익이 10~30%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몇몇 석유화학기업들은 상반기 경영실적이 극도로 악화돼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적자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6년 연간실적을 기준으로 흑자를 시현할 수 있는 기업은 열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는 C h e m i c a l s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LG화학은 8 0년대에서 9 5년까지 외형상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한번도 없고, 석유화학과

Chemicals, 건자재 등의 부문이 잘 조화를 이뤄 9 2 ~ 9 3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적게는 2 0 0억~ 3 0 0

억원, 많게는 2 0 0 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당시에도 수백억원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양호한 실적

을 올렸으나, 96년에는 상반기에 적자를 면치 못했고, 연간으로도 4조원의 매출을 달성할지는 모르

겠으나 흑자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9 6년들어 전자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S M을 비롯한

P S·ABS 시세가 폭락했고, Polyester섬유 수출부진의 영향을 받은 P - X·P T A·EG 시세가 악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PVC, PU시세마저도 예상을 뒤업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폴리올레핀 시세는 톤당 8 0 0달러 안팎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경기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에틸렌 가격이 4 5 0달러 선에 형성되고 있어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

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들어 나프타 가격이 톤당 2 2 0달러를 홋가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상반기 평균은 1 8 0달러를 하회, 상반기 또는 연간 경영실적 악화의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경기 불황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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